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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을 발간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그동안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새로운 

주거유형을 발굴해 왔고, 대한민국 건축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뛰어난 역량을 맘껏 발휘

할 창의와 도전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D 영상작품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2차 심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심의 발달은 오히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점점 부족하게 만들었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개인은 더욱더 지역과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청년들이 주변도시와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주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국 65개 대학의 233팀이 참가한 이번 작품들 중에는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청년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LH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총괄 코디네이터 염상훈 교수님과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신은기 교수님, 

김정훈 교수님, 이소정 대표님,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주택기술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2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 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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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총평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공동주거에 대한 고민을 넘어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제안하고 실험하는 장이

었습니다.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대한 고민이었으며, 

다채로워지는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우수한 학생제안이 제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해석이 충실하고 독창적인 학생들의 창

의적 제안이 뛰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복합적인 도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이 드러났으며, 다양한 삶의 스펙

트럼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정 밀도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제안도 있었으며, 수

평적 관계를 넘어 수직적으로 다양한 공간의 관계를 만드는 신선한 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비해 대상지의 경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시도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복합적인 도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심사위원과 관계자 모두에게 즐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정된 수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격의없는 토론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

발표의 수준과 발표자료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학생들과의 대화와 논의 또한 본 주택건축대전의 가장 의미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신은기 인천대 교수님, 김정현 홍익대 교수님, 이소정 OBBA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26년 넘게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하여주신 LH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상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2. 12  

코디네이터    염 상 훈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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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場 마련을 위해 2022년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시행함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전공 불문   
(1팀 2인 이내)

염 상 훈 교수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김 정 현 교수 / 홍익대학교 

신 은 기 교수 / 인천대학교 

이 소 정 대표 / OBBA 건축사사무소 

공모개요

목적

1. 위 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현, LH서울지역본부 부지)

2. 면 적 : 6,588㎡

3.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참가자격

1차  : 2022. 08. 03  
판넬(축소판) 및 작품설명서 제출

  

2차  : 2022. 09. 07
판넬, 모형 및 영상 콘텐츠 제출

작품접수
1차  : 2022. 08. 12 

2차  : 2022. 09. 16 

작품심사

코디네이터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2. 06. 13 ~ 07. 01 

참가신청

당선작 발표

2022. 09. 21

시상식

2022. 12. 06

발표 및 시상

심사위원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존중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는 다채로운 삶과 변화하는 공동체를 위한 도시융합형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변 도시와 상생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의 제안을 기대한다.

■ MULTI-LIFE :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다채로운 균형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에 속해있고 온-오프를 넘나드는 생활이 일상인 청년층은 다양한 그릇을 필요로 한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변화를 겪는 시기인 청년층의 주거환경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고민되어야할 것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다양성과 입체적 균형은 개인 단위 공동체에서부터 마을 혹은 더 나아가 도시 단위의 공동체가 활발히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일 것이다.

■ MULTI-PURPOSE : 도시융합형 주거환경

도시 안에 충분한 공공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의 닫힌 주거단지는 주변 도시와의 불균형과 단절을 강화하게 된다.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안의 공용시설, 공공시설, 상업 및 비상업 

편의시설 등이 어떻게 주변도시와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켜와 도시적 환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도시 조직과 긴밀히 융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MULTI-MEANING : 친환경, 친사회적 주거환경

공동주택이라는 주거공간이, 거주 그 이상의 의미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건축물

을 만들 수 있는 공간적이며 기술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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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Ⅰ유윤아, 윤지영

Fickle To Sustainable
명지대학교Ⅰ양형모, 박진주

ZOOM IN, ZOOM OUT
성균관대학교Ⅰ정현일, 김규희

Walking Hobby Day
홍익대학교Ⅰ이정민, 박준형

FM (Frame on Multi Housing)

한국교통대학교Ⅰ김유림, 김하랑

나는 “쉴 틈”에 산다
선문대학교Ⅰ허진주, 김도현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동의대학교Ⅰ한소현, 남다빈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
전남대학교Ⅰ김채연, 최윤서

WHAT'S YOUR #PERSONAL HOUSE?

단국대학교Ⅰ조현우, 임민재

다정

아주대학교Ⅰ한상현

건양대학교Ⅰ김태호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

중앙대학교Ⅰ민   솔

강원대학교Ⅰ이소연

점포주택 “Jump Four” 
(창업지원특화 청년 임대주택)

장려상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Ⅰ최희주, 설재형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Ⅰ이혜지, 강민영

ST.논현 (Street & Story)
경북대학교Ⅰ김명훈, 김원경

CTB - Crossing The Boundaries

서울시립대학교Ⅰ김재모, 임채현

Meet Between The Identities
경희대학교Ⅰ서예은, 신창배

Area-Blur-Connect

경북대학교Ⅰ김경태, 우홍식

LINK BEYOND 통로공간의 재조명을 
통한 열린주거단지

서울시립대학교Ⅰ이승수

고려대학교Ⅰ정영진

휴유 - 쉼을 공유하다

부경대학교Ⅰ최원준, 김혜진

ALLEY : A Living LifE for Youth
홍익대학교Ⅰ황재필, 안슬비

Flow:er

수상자

장려상

14 152022·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

은상

금상

동상



ALLEY는 골목길을 활용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제안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인

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다양해지는 장점과, 공동체가 약화되

는 단점을 가진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공동의 색이 짙었던 이전의 주거에 주목했다. 주택들과 그 

사이를 잇던 골목길, 길을 따라 간접적으로 보이는 서로의 

공간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었고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를 공동주택으로 가져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

서도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를 만드는 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골목길은 편복도로, 간접적으로 보이는 서로의 공간은 버퍼

스페이스로 구현해 서로를 마주치게 한다. 그리고 이 개인과 

공동의 균형이 ALLEY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연결

되는, 지역개방형 청년 복합주거 ALLEY를 표현하고자 한다.

ALLEY : A Living LifE for Youth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최 원 준
부경대학교

김 혜 진
부경대학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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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는 생애 주기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그 사람들이 함께 피워내는 

커뮤니티이다. 청년이라는 시기는 단순히 한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생애 주기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여 모든 생애 주기를 아울러 담을 수 있는 ‘Multi-House’

를 제안한다. 

모든 생애 주기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극단적인 소비 중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도시농업을 제안하며, 이러한 공동의 활동이 온전히 작동

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생애 주기의 시기와 개인의 내·외향적 성향, 인원 구성

의 형태에 따라 10가지의 주거 유닛을 제안한다. 유닛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농업과 그를 기반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나아가 도시공동체로 확장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황 재 필
홍익대학교

안 슬 비
홍익대학교

Flow:er금상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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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 규모 매스 형성 대지 내부 길 형성 유닛 배치 및 코너부
공용 공간 형성

매스 연결 다리 형성 공간 내외부 도시농업
프로그램 형성

Flow:er

건축개요

작품명 : Flow:er
대상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
대지면적 : 6,588㎡
건축면적 : 2,748㎡
연면적 : 15,850㎡
건폐율 : 42%
용적률 : 240%
층수 : 지하 1층 / 지상 6층
주 용도 : 공동주거 / 커뮤니티 / 도시농업

DN

DN

UP
UP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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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에서 Story를 만들어가다. 

포스트 코로나 - 팬데믹 이후 취약 계층의 고립은 더욱 심각

해지고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어려워지고,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때로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경제력 및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옛 골목길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적 토속 - ST.논현은 가로에 대응하며, 이웃과 열린 공간 

공유를 위한 골목길을 단지 내에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랑채와 뜰을 계획하였다. 뉴노멀 시대에서, 주거는 기존의 

기능에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옛 골목길과 길에 놓여있던 평상을 현대화하여, 복도 

공간에서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거 문화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이 혜 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 민 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논현 (Street & Story)은상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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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닮은 마주보며 열려있는 복도는 
소통이 단절된 주거에 활기를 더한다. 
이동하며 마주할 때 거주자간 적당한 시선의 
연속성이 생성된다. 이는  옛 골목에서 
보였던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골목길에 놓여있던 평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형상화하여 현대적 토속을 
실현하고자 한다.

단순 ·획일화된 현재의 주거와는 다르게 옛 골목길의 주거는 각기 다른 
담장과 현관을 가지고 있어 다양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 창고와 
보이드 공간으로 두번의 다른 depth와 재질의 차이를 두어 입구성을 
강조한다.  

OFFSET OFFSET

OFFSET

복도 형성 다이어그램 _ STREET 논현에서 STORY를 나누다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복도

복도

OPEN

① 다양한 풍경 

커뮤니티

층별 
공유공간

가드닝

② 입구성 ③ 프로그램

가드닝을 통한 치유

소통

나눔

평면도

열린 옥상정원

층별 커뮤니티 공간

단지 내 소통공간숲 속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랑채

GL+ 0

GL- 3,300

GL+ 4,000

GL+ 7,300

GL+ 10,600

GL+ 13,900

GL+ 17,200

GL+ 20,500

GL+ 23,800

1F

B1F

2F

3F

4F

5F

6F

7F

ROOF

GL- 1,300

GL +0

SECTION

계단 공용부 커뮤니티

야외 마당

공용 부엌

ELEVATION

입체적 공유공간

도시로 열린 베란다
단지 내 소통 공간

주동별 여가 공간

지역으로 열린 공간

층별 공유 공간

커뮤니티 골목길 형성

주
택 
단
지

주
택 
단
지

S T R E E T
생활 가로 커뮤니티 대응

스포츠클럽마을 사랑채커뮤니티상점

공유마당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연계

1 LAYER 2 LAYER 3 LAYER

생활가로와 연계된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을 단지 내로 유입하여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또한, 세분화된 외부 공간은 이용자들의 밀집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소통과 만남이 자연스러운 입체적 공유공간

뉴 노멀 시대, 삶의 방식과 주거 공간의 변화
MULTI - LIFE STYLE주거 유닛 구성 원리

A/C
SN

재택근무1 운동2 휴식3

가드닝

4

반려동물5 홈카페6

OPEN

열린
공적공간

전이공간 열린
사적공간

시스템환기
·

자연환기

CLOSE OPEN

현관문과 인접한 
위생공간

팬데믹 이후,  거주지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거주지의 가치는 증가한다. 자연 채광과 공기 순환은 거주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강조되고, 위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새로운 기준을 갖는 뉴노멀 시대에서, 주거는 기존의 기능에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주거는 다기능을 갖고, 기능 실현 공간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거주자는 주거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형한다.

다기능의 실현은 공동주택 안에서 사적 공간을 너머 다양한 공적 공간을 요구하며, 거주자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개인 위주의 주거 문화에서 다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거 문화로 변화하고자 한다. 

HOUSING UNIT _Scale 100:1

니즈에 따라 
확장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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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 SOHO 하우스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 집 안 작은사무실

26A 언택트 라이프 하우스
틈새공간을 활용한

26A 컴팩트 하우스

56

자유롭게 변하는

플렉서블 하우스

따로 또 같이사는

94 쉐어 하우스

코로나 대비 
재택 근무 공간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일상의 공유 공간

넓은 공용공간을 이용한 커뮤니티 형성
타인과 함께 살지만, 사생활은 지킬 수 있는 공유 공간 

취미 공간 육아 공간

함께 성장하는 집
생애주기에 따라

>

사이트 분석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바로 ‘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화의 특징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의 세계화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및 집단적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대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지며, 가족 혹은 이웃과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들이 자택에서 나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사 사회’, ‘청년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현대사회 들어 고령화가 이뤄지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핵가족화 
등이 촉진되는 것도 이와 같은 추세와 무관치 않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력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고독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경제적 요인 혹은 
개인의 비관으로 치부할 수 없는건 우리 사회에 소외와 단절 , 무관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초핵가족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 전통적인 가족의 복원을 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와 초핵가족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가족의 일차적인 돌봄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답답한 1인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 속에서 이웃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대 상황
‘포스트 코로나 _ 가족 혹은 이웃과의 단절’

‘청년 고독사_유대감의 상실’

SITE

학동어린이공원

배꽃근린공원
강남구보건소

학동초등학교

강남구청역

소나무공원

일반상업지역

대상지 일대는 일반상업지구와 제2
종일반주거지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상가 및 음식점과 저층의 
고급빌라 및 아파트 단지가 뒤섞여 
혼재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도보 4분 거리의 7
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보 10분 거리의 9호선, 
수인분당선 선정릉역이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대지의 특징으로는 북측, 남측 
도로와의 경사 차이로 인해 옹벽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와 대상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웃으로 열린 단지
AXIS _ 골목길 

OPEN AXIS

도시 흐름 반영, 이웃과 경계를 허물고 열린공간 공유

도시가로에 대응

Anchor _ 사랑채 
생활가로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가로

마당

길 연계

마당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Plaza _ 뜰 
도시 흐름과 연계한 길과 마당 계획

NODE

ST.논현 _ Street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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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는 도시와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와 입주민과 기존의 

원주민, 입주민과 입주민들 간의 경계를 해체한다. 그리하여 

경계 사이에 존재하던 공간 속에서 경계로 인한 단절된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해체되며 생겨나는 

새로운 영역들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인 ‘청년’

들의 불완전한 가치관을 자신들만의 온전한 가치관으로 회복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경계를 해체하면서 열린 주거 단지를 형성하여 주변 도시

와의 균형과 소통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어 입주자만을 위한 

주거공간뿐만이 아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하나의 소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존중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체되는 경계 속 형성된 다양한 공간

들에서 청년들의 거주성 확보는 물론 그 이상으로 자신의 신념

이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김 명 훈
경북대학교

김 원 경
경북대학교

CTB - Crossing The Boundaries동상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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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좁은 청년주택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채로운 청년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단위세대를 조합하여 3층 

규모의 큐브 형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형태의 좁은 복도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2층에서 3개의 층이 공유하는 넓은 공간

으로서 거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세대들로 이루어진 큐브들은 막대 형태로 길게 

이어져, 격자형 가로망의 형태인 강남과의 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막대 형태의 큐브들이 교차된 공간

은 또 다른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고, 격자를 통해 형성된 공간

은 다양한 분위기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낸다.

최근 청년들의 취미활동 1위로 재테크가 부상하는 한편 청년 

부채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

들을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에 경제 교육시설을 배치하여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를 제안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최 희 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설 재 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동상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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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ERSEPECTIVE

UNIT TYPE

SITEPLAN PLAN

3-Unit Type

2-Unit Type

400:1

2000:1 1200:1

SECTION 600:1

1F

3F

2F

4F

1F

2F

3F

1F

2F

3F

PERSEPECTIVE

청년들의 주거는 거주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다양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생기는 만큼 다채로운 청
년들을 담을 수 있는 취미 특화, 자연 유입, 개방형 등의 
다양한 단위세대들을 조합하여 큐브 형태로 구성하였습
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세대로 이루어진 큐브들
은 교차되어 또 다른 공유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강남은 격자형 가로망 형태의 구성으로 
발전돼왔습니다. 사이트의 동쪽을 제외
한 각 측에는 강남구청역, 선정릉역과 
이어지진 도로가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
이합니다.

-사이트특성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된 강남의 특성
을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교차를 통해 형성된 다양
한 분위기의 공간은 지역주민과 거주민
이 위화감 없이 머무르게 합니다.

-격자형

-격자의 교차로인한 공간의 다양성

최근 재테크가 최근 청년들에게 취미활동
이 1위가 되는 동시에 청년들의 부채비율
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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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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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ONCEPT GRID DISPOSITIONSHARE CONCEPT

SITE SITE ANALYSIS PROGRAM

논현동은 30대 초반과 20대 후반 등의 
대부분 젊은 층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층은 취업을 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른 청년들이 대
부분입니다.

청년주택은 청년시기에 머무는 곳입니
다. 머무름을 통해서 청년에게는 또 다
른 출발을 위한 준비를, 지역주민에게는
바쁜 사회에서의 휴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중정공원을 통
해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의 공유할 수 있는 
연계를 만들어냅니다.

세대들의 교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유 
공간은 거주민들을 위한 공적 영역을 
만들어내어 작은 연계를 만들어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형태는 각 층마다 좁은 복도
만을 공유하여, 만남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3개의 층이 하나의 넓은 복도를 사용하여 더욱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공유를 만들어 냅니다.

강남의 격자형 가로망은 다양한 사
이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의 감싸는 배치를 통하여 프로그
램을 감싸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주거의 배치를 통하여 
중정공원을 형성하며 감싸는 형태
를 형성합니다.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
용하기 위해 Mass를 분할하여 도로에
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구성합니다.

PERSEPECTIVE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

-머무름

-머무름을 통한 지역 연계

- 미래보다 지금에 투자하는 청년들

-강남인구비율

-거주자를 위한 사적영역의 공유-모두를 위한 공적영역의 공유

도로와 가장 많이 접해있는 
서쪽의 전면에 거주자와 지
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상가 및 경제교육시설을 
배치하여 주거공간과의 접촉
을 최소화하고 이용이 편리
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전면에 프로그램 배치

1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상가, 
카페 등을 배치합니다. 또한 
접해있는 모든 도로에서의 자
연스러운 연계를 고려하여 분
리된 형태로 배치하여 접근성
을 용이하게 합니다.

- 1층의 자유동선 배치

-주거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공원을 -1층의 자유동선-격자가 사이트를

-경제교육이 시급한 청년들

전) 1개층이 하나의 복도 공유중정공원 교차 후) 3개층이 하나의 복도 공유
- 복도의 공유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준으
로 정량적인 가치가 아닌 지금을 위한 투
자를 합니다. 이는 주거환경에서도 나타납
니다. 주거는 더 이상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지면적   :   6,588㎡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3326.97㎡
연면적      :   16546.84㎡ - 지하 1층 4476.24㎡ 
                    상가시설 (부대시설) 2795.7㎡,  주거시설 9274.9㎡
건폐율      :   50.5%
용적률      :   183.22%
용도         :   공동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최고높이  :   24.3m
세대수     :   66세대 (63㎡ 30세대, 54㎡ 3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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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밀도와 변화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 작은 공원과 주민센터, 차로 가득하던 강남구청 주차장의 명절 장터는 흙내음 가득한 신선한 재료들이 여유를 부리고, 보건소는 코로나에 맞서며 

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나 공원과 주민센터는 일상 속 이용이 쉽지않고, 명절 장터와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베풀기만 한다. 변화하는 공동체 속 MZ세대는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가치소비를 통한 

사회 환원을 원한다. 이에 스마트 팜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고 성취, 공유, 환원을 추구하는 선순환을 주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만남의 기회에 우리는 ‘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짧은 만남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MBTI검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만남의 기회에 상대를 알아가는 작은 단서로 나와 다른 이들의 일상과 활동, 행동 양상 등 질

문과 답을 이어간다. 이에 우리는 각자의 에너지 방향과 생활양식에 맞춘 주거를 제안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서울시립대학교  김재모, 임채현

Meet Between The Identities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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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영역을 줄이거나 넓힌다. 좋은 건축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삶의 영역(MULTI-AREA)을 존중

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MULTI-AREA가 조화롭게 연결되며 서로 소통 및 교류하는 공간을 설계하고자 했다. 기존 소셜믹스는 사생활 및 선택권이 없는 물리적 통합으

로 기피시설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익명성 보장, 사회적 연결망 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했다.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학생이다. 대상지에는 주거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곳에 거주하며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대학생이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경희대학교  서예은, 신창배

Area-Blur-Connect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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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BEYOND는 대지 주위로 연결된 가로들을 내부로 끌어들여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소통하며 삶을 공유한다. 그 중 ‘통로공간’에 집중한다. 통로공간에 위계를 설정하여 사람들은 다

양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표현하며 비로소 같이 사는 의미를 찾게 된다. SEMI의 개념을 넣어 거주자의 흐름을 점층적으로 나누며 다양한 행위가 ‘통로공간의 폭’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

상층은 PUBLIC한 공간이며, 도시적 맥락을 확장시킨다. 지상층의 생활가로는 단지 거주민과 지역주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가 스며드는 공간이 된다. 거주자의 각 유닛은 PRIVATE

한 공간으로 복도공간의 폭을 확장하고 VOID를 부여하여 수직/수평적으로 거주자간의 커뮤니티를 확장시킨다. LINK BEYOND는 서로 다른 삶이 하나되고 나아가 도시와 연결되는 가능성

을 담은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경북대학교  김경태, 우홍식

LINK BEYOND “통로공간의 재조명을 통한 열린주거단지”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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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 주택은 대상지의 그리드라는 도시 조직과 공동주택 내부의 프로그램들 간 관계, 총 두 개 관점에서 시작하고 발전시켜 완성한 계획안이다. 강남 개발로 발생한 논현동의 그리드와 스케일

을 따라 건물의 볼륨을 구성하여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한 편, 무시되었던 기존 지형을 살려 만든 외부공간을 통해 도시와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전의 공동주택과 공유주택들을 분

석하여 프로그램(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배치 관계 유형을 발견하고, 두 유형을 혼합하여 각 유형의 장점을 최대화하고자 했다. SOC를 저층에 수평 배치하여 도시와 유기적 상호작용을 이루고, 

다양한 공유공간을 주거층에 수직 배치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동선과 이를 통한 활발한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논현동의 도시조직에 근거한 적절한 볼륨 구성과 배치, 주택 유형의 프로그램 유형

에 근거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배치는 휴유 주택 이용자 모두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수, 고려대학교  정영진

휴유 - 쉼을 공유하다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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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자본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빌딩숲이 즐비한 도시에는 지역주민과 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준사적영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률적이고 평면적인 주거

에서 입체적 주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여러 단계로 세분

화하고 연결해 다양한 내외부 공간에서 커뮤니티와 휴식이 이루어진다. 공간 구성은 수평적 전략과 수직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전략은 퍼블릭 공간과 프라이빗 공간을 가로지르는 

67m의 ‘CONNECT BRIDGE’가 있다. 브릿지를 통해 외부공간을 연결한다. 수직적 전략은 중정을 바라보는 층별 연결계단 아래로 각 층의 세대를 위한 준사적공간을 제공한다.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층별 연결계단은 동선 체계로서의 복도를 넘어선 소통의 공간이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한국교통대학교  김유림, 김하랑

나는 “쉴 틈”에 산다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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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원화되어가고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우리는 이들을 연결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요소, 영역 사이에 대한 상황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로 VOID를 활용한다. 모인 사

람들의 성격에 따라 VOID의 성격도 결정된다. 사람들로 채워진 VOID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각각의 VOID는 시냅스처럼 영역성을 가지면서도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주자

가 이동하거나 시선을 돌림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 환경을 제공한다. 당신은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VOID는 각각

의 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퍼지며 공간을 채워 나간다, 마치 밤하늘 그 너머까지 채우는 불꽃놀이처럼.

“내가 원할 때, 함께이고 싶어”

: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을 위한  온전한 개인의 공간

: 개인 취침영역을 제외하고 베란다,
작은 거실을 공유한다.

“혼자는 아직 조금 두려워”

: 다용도실과 더 넓은 포켓 공간이
    있어서 더 많은 수납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70.7㎡  전용면적: 51.7㎡  전용면적: 25.6㎡  

“수납 공간이 이렇게나?” 

1. 서브 커뮤니티
2. 4층 프라이빗 가든
3. 옥상 데크

VOID

3

VOID

2

3

11

VOID

VOID

VOID 상부OPEN

4층 평면도
SCALE : 1/700

1. 메인 커뮤니티
2. 서브 커뮤니티

VOID

2

2 1 VOID VOID

VOID

VOID

3층 평면도
SCALE : 1/700

상부OPEN

상부OPEN

1. 메인 커뮤니티
2. 야외 데크
3. 식사 커뮤니티
4. 계절 창고

VOID VOID

2
1

4 4

44

22

3

2

2층 평면도
SCALE : 1/700

상부OPEN

VOID #커피볶는집
1층 카페 ~ 5층 주거를 잇는다.
주거의 공공영역에서는 언제든
카페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VOID #안녕하세요
1층 홀과 2층 주거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의 VOID이
다. 거주자의 보안을 고려
해 시각적, 청각적 소통만

가능하다.

남측에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출입구를 배치했다.
동선 구분, 수목의 배치 등을 통해 분리했다.

VOID #모일까?
2층과 3층의 커뮤니티를 잇는다.
거주 영역중 하부 층에 배치하여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VOID #모이자!
4, 5층 거주민을 3층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건물
전 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위

한 장치이다.

VOID #다이나믹듀오
교차된 VOID로 다양

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VOID #중정뷰 
거주민에게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

을 만들어 주는 오픈된 VOID이다.

VOID #한끼줍쇼
2층 ~4층
신혼부부동 주 커뮤니티를
연결한다. 오픈된 복도와
VOID를 활용하여 부부동반
소통을 쉽도록 의도했다. 

피난 계단은 각 동에  2개,
총 4개가 배치되어 있다.
평소 간편한 동선을 제공
하고, 화재나 지진과 같은
비상시에 안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북측 진입로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큰 규
모의 커뮤니티 계단, 당근존 등의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소외된 골목길을 활성화할 수 있다.

도시의 골목을 이어주는
동선 유도  &  매스 계획

디자인 프로세스

연결 데크를 통한 소통과
메인 이벤트 중정 형성

VOID의 형성과 연결을 통한
다양한 공간감과 공유공간 제공 

아트리움 사선루버 및 옥상정원,
내외부를 연결하는 중정을 통한
친환경 요소 도입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1. 진입 마당
2. 진입 홀
3. 스마트팜, 식당(렛츠비건)
4. 카페
5. 지역문화교육센터
6. 따릉이 주차공간
7. 당근거래 존
8. 만남 계단

1층 평면도
SCALE : 1/700

1
23 4

7 8

5

6

상부OPEN 상부OPEN

HOUSING UNIT

#VOID #아트리움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진 #VOID #3층 :청년들의 이야기로 가득찬   #VOID #신혼부부동 :사랑이 가득한 #VOID #중정 :여유가 넘치는

지하주차장

진입마당

신혼부부동
: 아이와 자연으로 채워진 동

모두가 채워지는 광장
: 보이드 공간으로 연결되는 모두

1,2인가구의 채워짐
: 오픈공간의 연결과 정원

스마트팜의 연결
: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의 시작

도서와 카페 
: 지역주민과 거주민이
  함께 채우는 공간 

MASTER PLA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SITE CONTEXT

다원화 되는 사회
사회가 다원화 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1인, 2인가구의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
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언제든 집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하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유형이 단절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고립에서 야기된 문제들로 인해 청년들의 정신과 상담 및
치료의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활동은 지인과의 식사  및  술이다(22.1%).  하지만 취업과 진학을 미루는 청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 매번 비용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청년들은 집  밖에 나가기를 피하며 혼자  TV/유튜브/넷플릭스/SNS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31.6%). 사회적 고립은 자신감 감소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
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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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수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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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강남구청역

압구정역 압구정로데오역

선정릉역

논현역

신사역

학동역

비워진 공간에 청년들이 모이고 서로 채워가는 곳

프로그램 구성

SMART FARM ENTRANCE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URTYARD

주민들의
프라이빗
한 공간

내성적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3층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직접 생산한 싼 가격의 친환경 비건 브랜드

신혼부부들의
식사초대공간

건물의 중심
연결의 공간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한 공간을
엮어주는 가장
활발한 건물의
중심 공간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원두를
활용해 블랜딩,
로스팅, 추출,
판매까지 하는

카페와
외부공간이
다른 레벨
에서 연결되는

아트리움을
통해 카페와
연결된 비교적
사적인

CAFE
DECK

PARKING

ENTRANCE

COMMUNITY

SHARED
DINING

PARKING

거주민이 모여

지역주민들과 거래하는지역문화센터

여가활동을 즐기는

PARKING

EDUCATION

DECK DECK

DECK

CARROT ZONE

SHARED
DINING

인근 녹지
한강공원까지 따릉이, 지쿠터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로 약
12분, 서울 선릉 정릉까지 약
5분 내의 접근이 가능하다. 

 

인접 도로
남측 10M 도로, 북측 6M
도로가 위치해있다. 차량
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남
측에 지상/지하 주차장 출
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접 도로 축
북측과 서측에서부터 연장
되는 폭6M 도로축이 있다.
보이드,필로티를 활용하여
건물의 진입  및 입면 디자
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교통
인근 강남구청역, 선정릉역은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압구정, 압구정로데오 등의 역
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5분이내
거리에 있다. 

 

인근 거주
강남구의 경우 거주 유형중 40
%가 1인 가구이며, 이 중 절반
이 2030청년세대이다. 

 

10M 도로

5M 5M

100M66M

CONCEPT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VOID

VOID

VOID

청년  세대들은  단절된
공간에  부품처럼  할당
되어  성장했다. 모임의
공간은   부재되어 있고
개인화는  더  심해졌다.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
VOID를 만들고 서로 겹
쳐서 수직적으로 연결되
도록 의도했다. 
 

VOID는 다양한 공간감
을 제공하는 반면, 평면
배치  계획은  간결하게
의도했다.  거주자는 각
실에서  나오면  언제든
커뮤니티로  접근할  수

SIMPLE IS THE BEST 

각 실과 커뮤니티 공간의
관계와 사용 빈도에 따라
위계가 나뉜다. 1인, 2인
가구는  커뮤니티의 사용
성이 크고 신혼부부 가구
는 거주영역의  사용성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거주영역

1인 거주자의
영역별 사용빈도

2인 거주자의
영역별 사용빈도

신혼부부의
영역별 사용빈도

공공영역 기타영역

TV/유튜브/넷플릭스/SNS
31.6%(6,400)

수면
9.0%(1,820)

오락활동(게임)
9.2%(1,876)

음식, 술을 먹는다
22.1%(4,482)

기타
15.5%(3,147)

독서, 스포츠,
문화예술, 산책
12.6%(2,560)

지인과 휴식시간에 주로 하는 행동 단절된 거주유형(고시원 등) 청년의 고립 실태

가족과 연락 안 하는 비율
거주
비거주

지인과 연락 안 하는 비율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음

일주일간 외출을 안함

이틀간 식사를 안함

외로울 때 혼자 보냄

인간관계 불만족

1.“날도 더운데 오랜만에 맥주나 한 잔 하자”
   “가고 싶지만  좀  바빠 (사실  돈이 궁해)”
      돈 없이도 친구와 수다 떨고 싶다...

2.“독립한 건 좋지만, 그래도  혼자이긴 싫다.

      문만 열면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3.   어린 시절, 여름 방학의 추억에  잠겨본다.
    “시골 할머니 댁 마을 사람들이 참 정겨웠
       는데...”

       현아(딸)도 그런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2030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건축개요
명칭: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현, LH서울본부 부지)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558㎡
연면적: 10,097㎡
건축면적: 2,426㎡
용적률:153.97%
건폐율:36.9%

전용 25㎡: 48호/전용 51㎡: 48호/전용 70㎡: 21호
합계: 117호

주거공간: 5,195.1㎡ (51%)
커뮤니티: 997.5㎡ (9.87%)
상업공간: 1,028.24㎡ (10.18%)
공동공간: 2,876.81㎡ (28.48%)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계획: 지상주차 7대(서비스 주차 5대, 장애인 주차 2대),
              지하주차 50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청년들의 현상황

아래로 향하는  동선은 거부감이 적기 때
문에 하부층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

수평보이드로 버퍼공간(포켓)이 사용되었다.
포켓은 공용/사적 영역사이 버퍼 역할을 한다.

국가

COMMUNITY
SPACE

BUFFER
SPACE

LIVING
SPACE

PUBLIC VOID PRIVATE
LOW

MIDDLE

HIGH

DENSITY

수직보이드는  각  커뮤니티를  이어주기 위해 
계획된 계단을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COMMUNITY
SPACE

COMMUNITY
SPACE

VOID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 그리고 사이의 관계

SUBWAY LINE

전철역 - 따릉이 주차까지 5분 당근거래 친환경 퇴근

?

SMART FARM

국내중고거래를 통한
온실가스저감 효과는

19만톤 이상이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한 탄소배출저감효과는

약 2천톤에 달한다.

옥상녹화는 건물 냉난방 부하 감소,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스마트팜은  운송 탄소 배출, 물 소비, 대지면적 소비
를 줄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옥상녹화/스마트팜

친환경 시나리오

선문대학교  허진주, 김도현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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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5차 생활공간을 추가하여 'Closed Space'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Closed는 팬데믹 시대의 1인 단독 공간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친근함‘을 가져와 공동체를 이끄는 공간으로 활용

하려 한다. 이는 건물 내외부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담장 대신 ’X’축으로 길을 외부와 연결하여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Closed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야외 Closed는 친환경을 위한 모듈식 스마트그린으로 계획했다. 대지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 인구비율과 주변 창업가 거리 연계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프리랜서, 창업가, 여성’으로 분류 후 내부에 맞춤형으로 하층부에 스마트 라운지 및 청년몰, 층별 공용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건물의 수직수평적 볼륨감을 형성하여 지붕층의 녹지로 도시 내 

녹지 부족 현상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동의대학교  한소현, 남다빈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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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맞는 주거 공간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뒤로하고 학업, 직장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성격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 특

징들을 공감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안에 도시 개방적인 프로그램과 대

상지의 주민만을 위한 사적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였다. 개인의 성격 유형으로 주거동을 BIG5 성격이론에 따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다양한 개인의 자유로

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 유닛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상생활을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탐색할 수 있는 포켓 매스를 통해 개인별 다양한 활동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공간들이 모여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개인들이 머무르는 주거 단지를 계획하였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전남대학교  김채연, 최윤서

WHAT'S YOUR #PERSONAL HOUSE?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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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기’인 청년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재정적 여유의 부족 등 1인 주거 세대가 갖는 문제들을 겪는다. 또한 대상지의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게 쉬거나 모이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생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이는 지역 공동체 연결성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취미공간’의 개념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려 한다. 동시에 저층부를 공원으로 개방하여 외부인과 일부 공간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유입을 통한 친사회

적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선 공간들은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크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Public 공간, 주거인인 청년끼리 공유하는 Semi-Public 공간, 개개인의 Private 공간으로 나뉜다. 

청년들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며 선택적 교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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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매스 프로세스

선큰 공원 청년 테라스 라운지

청년 테라스 라운지 주거동 입면

단면투시도

프로그램 및 동선

단면투시도

1.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레벨차이를 갖는 대지

5. 테라스 및 브릿지로 건물을 
연결하여 만남과 소통의 공간 조성

2.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선큰 
공간을 만들어 레벨을 이어준다

3. 생성된 공원길을 중심으로 광장 
및 지역 공유 시설을 배치한다

4. 마당 및 선큰 광장을 향해 열린 
배치의 주거 매스

6. 중앙에 취미 공유 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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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TYPE A -  개인형 TYPE C - 친구형

포켓 리빙룸 공유주방

유닛을 배치했을 때 가운데에 생기는 공간은 포켓 리빙룸으로  사용 가능하며, 1인동에는 
공유 주방 공간을 배치한다

TYPE B - 부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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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유닛에 알파룸을 제공하여 프라이빗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다

청년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고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 
안정되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러 변화의 범위 중 대학 
졸업에서 취업, 그리고 일부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는 초보 
직장인들, 즉 ‘사회 초년생기’로 청년층을 특정하고자 한다. 
요즘 이러한 청년들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재정적 여유의 부족 등 1인 

주거 세대가 갖는 문제들을 겪는다.

청년들에게는 공유 재화와 시설을 제공하여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용을 줄여주고 커뮤니티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부와 개방적 녹지를 외부인에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통한 친사회적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선 공간들은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사적-공적 영역이 
나눠져 청년들은 선택적 교류가 가능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public 공간, 주거인들끼리 semi-public 공간, 

주거인 개개인의 private 공간으로 나뉜다. 

대상지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일대에는 
아파트에서 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시설이 있고,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주거시설의 
경계를 따라 세워진 담장이나,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러 쉬거나 모이기 
어렵게 만든다. 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생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이는 지역 공동체 연결성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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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최 고 높 이
주 차 대 수
용도별 면적 
평형별 호수

주거 유닛

배치도

INTRO

SITE : 강남구 논현동

주거 속 공유 공간

Fickle To Sustainable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588 ㎡
3666 ㎡
10910 ㎡
56 % (최대60%) 
166% (최대200%) 
지하1층, 지상7층 
23.4M
일반 102대+장애인 7대 (최소대수 90대)
주거3921.7 ㅣ공용 466.7 ㅣ  복도 및 커뮤니티 홀 3718 ㅣ 지역개방 2091  
30.3㎡ 60가구 ㅣ 49㎡ 24가구

PRIVATE

취미공간 개념 프로그램

알파룸

오피스
멀티룸
작업실
음악실

공유주방

도서관
카페

피트니스 센터
다용도 커뮤니티 센터

SEMI-PUBLIC PUBLIC

외부인

입주민

도서관
카페오피스

ANYTHING

멀티룸

작업실_art

음악실
피트니스

다용도 

공유주방

홍익대학교  유윤아, 윤지영

Fickle To Sustainable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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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기존의 주택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는 정형화 된 박스 안에 갇혀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의심의 흐름대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전락 해버렸다. 그렇다면 앞

으로 우리들의 집은 ‘주거’이상의 기능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까? 우리는 기존의 도시형 주택에서 시작해 청년층이 요구하는 작지만 개성있는 주거유형을 제안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이 단지 단위의 커뮤니티와 편의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 동네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연속된다. 공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알아

갈 수 있도록 긴밀히 연결되고,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생활영역의 확장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을 통해 주거기능을 넘어 다양성을 중시

하며 서로를 궁금해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그릇을 제공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명지대학교  양형모, 박진주

ZOOM IN, ZOOM OUT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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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은 live, work, play 세가지를 생활 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대지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

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논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

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논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주거 유닛 사이 트여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물건과 대화, 식탁 등을 공유하며 거주민들 간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낸다. 
수직적인 공간감으로 주거동에 있는 청년과 프로그램동에 있는 지역주민 간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 대면하는 소통방식의 부담감을 덜고, 주민과 청년이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서서히 다가간다.

실내에 존재해 날씨와 관계없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배치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레 도시 공동체 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층을 이어주고, 이용자들 간 마주침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공간으로, 트랙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이용자는 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지어지지 않고 하나의 도시 공동체로서 화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층, 사람을 이어주는 트랙아트리움을 통한 청년과 지역주민의 마주침이웃 사촌 간 정을 나누는 공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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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Walking

Hobby

Day

대상지 분석 컨셉

트랙을 통한 연결

건물 내부의 프로그램들과 각 층을 연결하는 트랙이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을 제안한다. 소통을 통해 각자의 고민을 떨쳐낼 

수 있고 고립에서 벗어나 도시공동체가 융합한다.

공원과 아트리움

중앙의 선큰공원과 이를 연결하는 수직적인 

아트리움으로 주거청년들과 지역주민들간의 교류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도시에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한다.

비바람이 없는 실내공간

유리벽과 트러스를 이용하여 실내 여가공간을 

조성해 사계절마다 다양한 날씨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여가생활을 보다 편히 즐길 수 있다.  

청년세대 고립의 심화

나를 위하지 않는 시간

PROLOGUE

무한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로 인해 공동체 간 소통은 줄어들고 개인은 더욱 

고립되어 서로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한다. 현재 청년들은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경쟁하고, 자신을 고립시킨다. 청년들은 고립되어 경쟁의 시간을 

보내지만, 자신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결국 이들에게 고립은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붕괴는 곧 공동체 모두의 침체를 이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선두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청년들의 시간을 되찾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연결로인 ‘트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자연스레 소통을 할 수 있도록하며 새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 구성원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무한경쟁사회에서 잊혀져갔던 ‘화합’이라는 가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주거 유닛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유닛

갓 성인이 되어 최소한의 생활용품들만 가지고 사는 이들을 위한 유닛;

생활과 취미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컴팩트한 공간 제공

청년 직장인을 위한 주거유닛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유닛;

공간을 분리하여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확대

동거인을 위한 주거유형

한 집을 공유하는 이들을 위한 유닛;

각자의 활동을 위해 넓은 개별공간을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거실 배치

여가의 부재

도시 맥락

좋은 도시설계라 함은, 주거(live), 노동(work), 여가(play) 세가지를 생활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지인 논현동에는 노동을 위한 여러 오피스 빌딩과 주거공간이 충분히 갖춰져있어 주거와 노동을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반해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도시 맥락을 반영하여, 

도시주거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년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시설과 공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청년주택에 유입되고, 수용하게 하여 대상지에 

청년이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게 하였다.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서 다양한 여가시설을 통하여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논현동 도시공동체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다채로운 삶과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를 위한 

지역개방형 복합주거의 새로운 제안 

커플을 위한 주거유닛

부부를 위한 유닛;

수납과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배치하고

부부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공간 확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거실은 집 

안에서의 여가생활 가능성을 제안한다. 각 

주거유닛마다 존재하는 테라스는 청년세대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양지 

공간으로 작용한다. 또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좌우로 여벌공간의 확대가 가능하다.

‘나’를 위한 공간

테라스

안방

부엌

여가 공간

건축개요

공사명 : Working Hobby Day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현, LH서울본부 부지)

대지면적 : 6,588m

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 3940m

연면적 : 12415.6m

지하층 : 2층

지상층 : 7층

건폐율 : 59.8%

용적률 : 188.45%

승강설비 : 4대(비상용 2대, 승객용 2대)

저수조 : 정화조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

용도별 면적

옥외 : 336m (2.7%)

주거 : 2724m (21.94%)

주거편의 : 1390.6m (11.19%)

화장실 : 281m (2.26%)

문화 : 2430m (19.57%)

스포츠 : 4230m (34.07%)

비상대피 : 1024m (8.24%)

주택호수 : 61호

평형병 호수 : 10평(21호) / 12평(23호) / 18평(11호) / 19평(6호)

사람

주거

노동 여가

?

논현동 생활반경

7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여 교통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도보로 5

분 이내 거리에 강남구청역과 큰 도로가 위치해 있다. 반경 2km내에 

병원,오피스,아파트,주택단지,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압구정로데오, 서쪽으로는 논현, 동쪽으로는 코엑스, 남쪽으로는 

테헤란로가 있고 영동고등학교 학동초등학교 등이 위치해있다.

교통 및 인프라

인구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 노년층 인구가 적다. 즉, 청년층, 중장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문제점

주거와 노동을 위한 공간과 좋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만, 

유동량과 인구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과 공원이 매우 

멀리에 위치해 있다. 즉, play(여가)를 해결할 장소가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위치해있는 ㅁ자 형태의 매스 위로 아트리움을 감싸는 ㄷ자 매스형태의 주거동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동과 주거동 사이 층을 공원으로 설계하여 두 동 사이 거리를 늘림으로써 주거 

사생활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러나 위아래로 높은 공간감을 가진 아트리움이 청년과 

지역주민 간의 간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둘 사이 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동 각 층에는 거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배치하여 이웃사촌간 유대감을 증가시켰다.

거리를 멀게, 거리를 가깝게

34m
2

60m
2

42m
2

64m
2

무한경쟁사회는 공동체 속에서 청년들을 분리시켰다. 청년과 다른 세대들 간 거리는 점차 벌어졌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를 이끌어나가야할 청년들은 사회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은 사회의 붕괴를 일으킨다. 실제로 점차 

한국사회는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의심하는 견제의 대상, 라이벌로 인식하게 되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로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고,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노력한다. 스펙을 쌓기 위해, 더 풍부한 경력을 얻기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이는 나를 위한 것처럼 위장한, 나를 갉아먹는 시간들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즐겨했던 취미들은 잊어버린 채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나를 위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본프로젝트의 목표는 청년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세대들과 잘 어우러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0평

12평 19평

18평

2

2

2

2

2

2

2

2

2

2

성균관대학교  정현일, 김규희

Walking Hobby Day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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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의 속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찾지 못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간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들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자신만의 색을 외부로 드러내고 소통하는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공적영역이 부족하고 사적영역에 치우친 공간위계를 지닌다. 또한 부지 주변으로 다양한 계층이 분포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도 공유하며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공간을 배치해 동선을 다양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설

계에서는 저층부와 옥상에서 지역 내 다양한 계층 간의 만남,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단순히 주거 기능만의 주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 도시와 상생하는 Multi-Living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F.M (Frame on Multi Housing)

홍익대학교  이정민, 박준형

FM (Frame on Multi Housing)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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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의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개성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와 선택, 소통, 휴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설계안은 규모와 이용자에 따라 3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정원으로 엮어주었다. 1차 커뮤니티는 단지를 넘어 주변 도시와 상호작용한다. 다양한 기회와 체험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고, 관련 있는 프로그램끼리 정원으로 

엮어주었다. 2차 커뮤니티는 거주민 전체의 커뮤니티이다. 거주자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을 이어주는 브릿지 정원이 형성된다. 3차 커뮤니티는 각 층의 4~5세대를 위한 

커뮤니티이다.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여유를 주는 테라스 정원을 배치하여 엮어주었다. ‘다정’은 거주민에게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공유공간과 정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주변 도시와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단국대학교  조현우, 임민재

다정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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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예술 활동에는 그들의 다채로운 삶이 투영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 예술가 복합 주거를 계획하였다. 오픈된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우연한 만남과 소통들이 합쳐져 청년 예술가와 지역 사회는 더불어 나아갈 상호작용의 존재로 발전한다. 디자인 중심 아이디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만

들어내는 사잇길과 유리 복도이다. 사잇길은 2개의 공간이 중첩되며 만들어진다. 이 사잇길은 주변을 둘러싼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우연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사잇길은 유리 복도로 표현되어 구체화 된 공간으로 규정된다. 유리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분리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유기

적인 흐름을 만든다. 따라서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되어 다양한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Housing UnitDisign ConceptPrologue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잇길, 유리복도”

사잇길은 2개의 공간이 중첩되며 만들어진다. 이 사잇길은 주변을 둘러싼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단지 내에 다양한 사잇길을 
만들어 단순히 이동 동선으로써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우연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이 사잇길은 유리복도로 표현하여 보다 구체화된 공간으로 규정된다. 유리는 
투명성을 가진 재료로 물리적으로는 두 공간을 분리해 주지만 시각적으로는 
연결된다. 때문에 두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되어 다채로운 활동을 
만들어낸다.
 

“예술을 품은 청년 문화 주거“

청년들의 예술 활동에는 그들의 다채로운 삶이 투영되어 있다. 그림, 공예,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한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 예술가 복합 주거를 
계획하였다. 

대다수의 아트 레지던시의 경우 작업 공간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창작물을 통한 소통과 표현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 속에서 우연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며 청년 예술가와 지역사회는 쌍방향으로 영감을 
얻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입주 예술가들에게는 단순히 작업과 주거가 합쳐진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창작과 생활의 
공간이 되며,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예술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된다.  

“대지에서의 예술성 발견”

대지 일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로 강남구청역에 더 인접하다. 강남구 논현동은 강남대로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다. 생활 수준이 높은 주거 중심 지역과 함께 공공기관과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 여러 스튜디와 
전시관, 영화관, 공연장 등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 예술적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트를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한 다양한 예술 공간들과 이로운 관계를 주고받으며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주며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주거의 역할을 수행한다.
 

Unit. A 
(1인 주거, 30m +α, 11세대)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
청년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 문화 주거

Unit. B
(1인 주거, 40m , 11세대) 

Unit. C 
(1인 주거, 40m +α, 13세대) 

Unit. D 
(2인 주거55m , 13세대) 

“창작의 공간에서 완전한 휴식의 공간으로”

청년 예술가의 타입에 따라 4가지 크기의 주거유닛을 확보하였다. 

컴팩트 하지만 편안한 공간으로 1층 예술 영역의 창작 공간에서 완전한 휴식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 주거 
유닛을 구성하였다. 그 중 두 유닛은 야외 테라스 공간을 부여해 예술 작업을 주거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예술 영역 

주거 영역 

“사이공간을 통한 입주자 커뮤니티”

건물의 영역은 크게 저층부의 예술 영역과  3, 4층 
부의 주거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거 영역에서 
유닛을 배치할 때 그 사이사이를 비워 공간을 
만듦으로써 입주자 간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층부를 이동하는 동선 상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했으며, 입주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다채로운 활동을 유도한다.  

Space A

Space B

Interaction A+B

2 2

2 2

건축개요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588m

건축면적: 3,890m

연면적: 7,484m

건폐율: 59%

용적률: 114%

규모: 지상 4층

주거영역 공간: 3,174m (42%)

공유 및 예술영역 공간: 4,310m (58%)

2

2

2

2

2

아주대학교  한상현, 건양대학교  김태호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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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청년 새싹, 확실하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을까? 내 집 마련의 애환과 통근의 고달픔에 빛나는 창업의 기회를 담아 “점포주택”을 제공해본다. 본디 점포주택은 과거 집 한 켠을 가게로 차

려 생계를 꾸려가는 형태였다. 이런 점포주택을 끌어와 강남 한복판에 “Jump Four(점포店鋪)”를 제안한다. 각 세대는 전용16평, 점포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유틸리티공간(3평), 점포공간(6평), 

주거공간(7평)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의 공공정원인 1층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2층~5층은 각 점포가 중정을 둘러싸고 공중가로를 형성하며 마주 본다. 

JUMP ONE : 1시간→3초 출근으로 점프! JUMP TWO : 직원→사장님으로 점프! JUMP THREE : 세이브(주거비)와 플러스(창업수익) 더블 점프! JUMP FOUR : 종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분야

와의 교류/경험 극대화!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중앙대학교  민솔, 강원대학교  이소연

점포주택 “Jump Four” (창업지원특화 청년 임대주택)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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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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